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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농식품부 민생정책 돋보기>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3.1조원으로 확대

 -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 등 전년대비 3천억원 증가
 - 농가 소득안정 기능 강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이 지난해 대비 3천억원 증가한 3.1조원 규모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 예산 추이 : (’22) 2.4조원 → (’23) 2.8조원 → (’24) 3.1조원

  농업직불제 단계적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농식품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올해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편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량자급률 제고 및 쌀 수급안정을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의 대상 품목 중 콩·가루쌀의 지급단가를 2배로 인상(100만원/㏊ 

→ 200만원/㏊)하고, 옥수수를 신규 지원(100만원/㏊)한다. 

  둘째, 중소농의 소득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0.5㏊ 이하 소규모 농가에 대한 

기본직불금을 인상(120만원 → 130만원)하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보장보험을 확대(7품목 → 10품목)한다. 

  셋째,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돕고(매도: 50만원/월, 

선임대후매도: 40만원/월) 이양된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하도록 

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신규 지원한다. 

  넷째,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 3만명 육성 계획에 따라 청년 

농업인의 영농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생활자금(월 110만원)의 지원대상 

선발규모를 확대(4천명 → 5천명)한다.

  다섯째,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중간물떼기, 저메탄사료 

급이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신규 

도입(90억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경관작물의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경관보전직불 지원면적을 대폭 확대(15천㏊ → 24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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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되는 사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중이다. 농업직불제 확대가 농업인뿐 아니라 공익기능 

증진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4년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확대 주요내용 인포그래픽

담당 부서 농업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김재형 (044-201-1771)

공익직불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서지예 (044-201-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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